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어린이 예배 오전 11:1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 요 예 배 저녁 8:00

      

교회소식 및 광고

1. 나오신 분들을 주의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22 주일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3. 오늘 오후5시 이창연 전도사 가정에서 목장예배로 모입니다.

  (주소: 46 Township Line Rd #228 Elkins Park PA 19027)

4. 성경통독(46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중보기도: 천춘미 집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 기도바랍니다.

6. Community Thanksgiving Dinner  21일,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 성가대/한글학교 문의--반주자: 박해경(240)641-3509 **

** 교회학교 문의--교육 담당 전도사: 이창연(240)271-5815 **

향기로운 예물

지난 주일 헌금 봉헌 ($1,547.00)

십 일 조: 김광일 천춘미, 송희복 송순란, 심선섭, 이창연 박해경, 

유혜영, 조우영,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감사헌금: 천춘미(헌금하도록), 손정옥 박순주, 송정례, 

유기승,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박병기, 손정옥 박순주, 송규민, 심선섭, 이관호, 

           조병우 조은미, 조병기, 무 명.

선교헌금: 김광일 천춘미, 심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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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1.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2.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 한글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3.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4. 천춘미 집사, 손명원 집사, 송희복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5.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은혜로운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주 기도제목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담당 안내위원

이번주 권사 우영자 권사 사랑속 조민연 
송정예다음주 우영자 권사 유해영 권사 다함께

<추수 감사절기를 맞으며>

  다음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청교도들의 신앙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위해 영국 청교도들이 조국을 처음 

떠났던 시기는 1620년 8월 15일이었고, 출발지는 사우스 

샘프턴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 훌라워 호와 같이 떠났던 스피드웰 호가 누수고장을 

일으켜 2번이나 귀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9월 16일 메이 

훌라워 호는 102명을 싣고서 단독으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떠났으며, 11월 19일 케이프코드만을 경유, 21일 

프로빈스 타운에 입항하여 선박 수리와 보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2월 21일 그들은 메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플리머스로 이름 지었습니다(브리태니카). 

이처럼 2번이나 되돌아가는 항해를 거쳐 미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그 해 첫 추수를 해서 1/3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나 멕시코 사람들 같이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황무지에 찾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2015년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해에 비해서 

감회가 큽니다. 경제공황이라 할 만큼 세계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와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도 곤두박질치는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감사절기에 

하박국의 감사와 기도가 떠오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 

침입 압력으로 이스라엘의 온 땅은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심어 놓은 

식물하며 모두가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소떼들이 달아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뼈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수요 저녁 8:00    새벽기도 6:00 (월-토)

낮 예배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다  같  이

 합심기도 Prayer ················································································ 다  같  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유금자 권사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목사

찬    양 Anthem ············································································ 성  가  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다니엘서 12장1~4절 ·········· 다  같  이

설   교 Sermon ··········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조병우 목사  
      
폐회찬송 Closing Hymn ·····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다  같  이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348장 (4절) ············ 다  같  이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조병우 목사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수요 예배 새 벽 기 도 회

 섬김이


